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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 꼭 알아야할‘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6편 제작 -

<구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 사례 >

� 사례 1 : 2016년 7월 서울의 A동 주택에 살고 있는 C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엄마와 다른 가족

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C씨가 계속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대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

해야 하는데, C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C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다. 

� 사례 2 : 2016년 1월 충북 A식당에서 B씨가 갈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식당주인 C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기도

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빨리

와서 환자를 데리고 가야될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의 목에 걸린 갈비를 뺀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 사례 3 : 2016년 4월 전남 〇〇시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인 B씨가 아침

부터 오후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 

평소에 남편이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지만 의학 상식이 없었던 A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줄을 몰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고, 119구급대가 도착 한 후에도 옷과 돈 등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

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손상이 진행

되어 좌측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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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서비스는 연간 32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

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용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팸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페이

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119구급서비스 이용 현황 >

�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 179만명(1일 평균 4,912명 이송)

   - 심정지환자 54,184명 발생, 현장에서 목격자가 18,560명(34%) 심폐소생술 시행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

   - 병원·약국 상담 75만명, 질병상담 15만명, 응급처치 39만명, 의료지도 8만명 등

□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119구급차

를 불러야 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

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알려

주세요 등 6편이다.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119구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

‘구급차 

오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꼭!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

➡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

‘119안전신

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제작완료 제작예정

○ 제1편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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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말하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

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응급

처치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편‘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방법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구급신고 후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김미선(☎ 044-205-7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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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119구급 서비스」이용 안내문(홈페이지, SNS 등) 제작 추진

□ 추진 배경

ㅇ 연간 320여만명*이 이용하는「119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응급환자이송 179만명,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16년)

ㅇ 구급신고 요령 등 사전에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안내문(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팸플릿 등 활용 홍보

□ 제작 개요

ㅇ 기    간 : 2017. 6. 1. ∼ 8. 30(3개월간)

ㅇ 제작형식 : 카드뉴스

ㅇ 구    성 : 총 6편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119구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

‘구급차 

오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꼭!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

➡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

‘119안전신

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제작완료 제작예정

※ 현재 제1·2편 제작 완료,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 활용 방안

ㅇ 소방기관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창 게시 협조

ㅇ Twitter, Facebook 등 SNS, 언론사 카드뉴스 등 모바일 매체 홍보

ㅇ 팸플릿(안내책자) 제작 배포(자치센터,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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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119구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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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119구급차 도착 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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